
내가 잘 모르는 예수<마태복음13:53-58>
 * 부부가 서로를 잘 안다고 하지만 잘 모르는 부분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잘 안다고 
하지만 잘 모르고 있다는 것을 인지해야 합니다. 유대인이나 나사렛 사람들, 형제들은 예수를 
잘 안다는 이유로 더 몰라서 정신병자라 과대망상환자라 하며 비웃기마저 했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관계에 있는 호불호가 있기 때문으로 하나님과 성령님을 기준으로 한 관계와 교제를 
가져야 하는데 나의 기준으로 보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며 오늘 말씀으로 내가 잘 몰랐던 예수
를 깨달아 진정한 예수를 알고 믿는 시간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 드립니다. 

1) 예수님의 지혜와 능력에 놀라워하는 나사렛 사람들(마13:53-54,막6:1-2.눅4:16-22상)
 예수님은 여러 가지 비유로 말씀하시며 가르치시고 표적과 기적과 말씀을 통해서 이미 능력 
있는 유명인이 되어 나사렛으로 가시는데 멸시와 천대 받는 나사렛으로 가신 이유는 아직 영
적으로 열려 있지 않은 주변 사람들에게 진실한 믿음과 영광의 길을 가르치시기 위함 이었습
니다. 정상적인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향해 열린 사람에게는 환영을 받지만 하나님을 싫어 
하거나 믿지 않는 악한 영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싫어 버린바 되는 것은 정상입니다. 모두 좋
아한다거나 싫어하는 것은 신앙생활을 잘못하는 것입니다. 나사렛에서 예수님의 가르치심에 
모두 놀라는데 율법을 만들과 완성하여 복음을 완성하셔서 천국의 옛것과 새것을 다 알고 계
시어 근본이 되시는 예수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서기관이나 바리새인이라면 구약의 
정신과 신약의 정신이 일치함을 알아야 합니다. 구약의 정신으로 신약을 이해한다는 것은 그 
당시 불가능하기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구약의 수건이 벗겨져야 정상입니다. 사람들은 예수
님의 가르침과 바리새인의 가르침이 다른 것에 놀라고 예수님의 훌륭한 가르침에 고향 사람들
이 놀라고 갈릴리 지역에서의 기적과 표적에 놀랍니다.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 잠잠하게 하시
고 바다 위를 걸으시고 모든 환자들을 고치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모습 등 이런 예수님을 
보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하늘에서 온 분임을 알 수 있는데 영의 눈이 열려 있지 
않기에 알아보지 못하고 천대하고 멸시하는 것입니다. 

2) 예수님의 가족사, 배경을 보고 배척, 핍박하는 나사렛 사람들(마13:55-57상)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이 능력이 있고 설교가 탁월하고 위대한 분임을 알고 예수님의 말씀
과 능력과 기적을 보면서도 육적으로 훌륭한 가족력이 아니고 무식한 목수의 아들로 천한 목
수 일을 하며 무식하고 외모도 볼품없어 예수님의 본질이 선지자이거나 메시아일 수 있다고 
인정하지 않고 거절하며 배척하고 천대하는 것입니다(마가복음6;3,누가복음4:22) 이런 나사렛 
사람들의 모습은 목회자가 내 마음이 들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 되고 하나님의 열
매가 나타나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인정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요? 겉으로 나타난 
모습과 배경만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낸 사람으로 인정되고 주님의 열매가 있다면 내 편
견과 선입견과 상관없이 목회자로 인정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자세입니다. 선지자인 사무
엘은 멋진 엘리압에게 반하여 선택했지만 하나님은 갖추지 못한 목동 어린 다윗을 선택 하셨
습니다. 이렇게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
면 이런 주님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생각하여 혹시 멸시를 당해도 분노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이미 선택하여 믿어지는 복 받은 사람으로 베드로의 신앙고
백이 나의 고백이 되는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서로의 생각이 다른 것은 사람마다  
뇌 구조가 다르고 육과 혼과 영이 서로 연결되는 9단계의 심령구조에 따라 사람들의 태도가 
나타나는 이유 때문입니다. 



3) 예수님의 교훈, 책망, 사역의 제한(마13:57-58,막6:4-6,눅4;22-30,마11:20-24,12:38-42)
 고향사람들은 어릴 적 예수의 모습을 잘 알고 형제들 역시 예수님의 모습을 잘 알기에 메시
아로 인정하기가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친밀함이 오히려 경멸감을 낳기 때문입니다. 백부
장의 믿음을 보고 놀라신 예수님은 고향 사람들의 믿음 없음을 보고 놀라십니다. 은혜를 받으
면서도 친밀함 때문에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속담을 인용하며 네 주제나 잘 알라고 하
시며 엘리야 시대의 많은 과부 중 이방인 사렙다 과부에게 갔고 많은 문둥병자 중 고침을 받
은 사람은 아람 사람이었으며 가버나움의 기적을 소돔과 고모라에서 했다면 소돔과 고모라는 
살아 있을 것이며 요나의 표적과 니느웨 전도와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 먼 길을 찾아 온 
시바 여왕의 예를 들면서 책망하십니다. 우리는 신약시대에 살기에 복 받은 자이지만 심판은 
클 것입니다. 미국의 미시시피강가에서 놀고 있던 형제에게 모래언덕이 무너져 밀려와 모래에 
파 묻혀 죽게 되자 동생에게 자신의 어깨를 밟고 목마를 태워 까치발을 들어 동생의 얼굴을 
내 놓아 살린 형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포기하고 어깨를 내어주신 예수의 사랑 때문에 사는 사
람들입니다. 동생은 형의 죽음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야 하고 자신을 구하기 위해 죽은 8명의 
죽음을 감사로 받고 보답하기 위해 그들의 몫까지 열심히 잘 살았던 라이언 일병처럼 오늘도 
우리를 살리기 위해 까치발 들은 예수님 어깨 위에 서 있는 우리는 복을 받기 위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 분의 사랑을 진정으로 알고 그 분의 죽음의 사랑에 보답하는 삶을 사는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 드립니다.


